
신약 엑시바, 노인성 치매에 돌파구

최근 새로 개발된 신약 [엑시바]가 중증 노인성 치매환자 치료에 긍정적인 효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가 공

개됐다.

세계적인 치매 전문가인 벵트 윈블래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연구원은 스톡홀름에서 개최된『제8차

국제치매회의』첫날인 7월20일 연구발표를 통해 현재 통용되고 있는 3개 유형의 약물치료법을 소개하면서 신

약 [엑시바]는 뇌속의 글루타민 활동에 영향을 미쳐 치매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치매치료에 커다

란 희망을 가져다주었다고 평가했다.

특히, 노인성 치매에 대한 연구가 지난 번 국제회의가 열린 이후 2년간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으며, 신약 엑

시바를 이용하면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관심을 일정부분 줄여도 될 만큼 효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.

통상 60세부터 증세가 나타나는 노인성 치매는 사고와 기억, 언어를 통제하는 뇌 부위에 문제가 발생하는

치매의 한 유형으로 현재 치료법이나 발생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.

한편, 제8차 국제치매회의에서는 연령 외에 스트레스와 고혈압, 콜레스테롤, 심장병, 혈액순환 등 노인성 치

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요인에 대한 연구발표가 진행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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